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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동기가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와 페이스북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

The Impact of Facebook Access Motivation on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and Continuance Usage Intention of Facebook 

이은희*

Eunhee Le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페이스북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와 페이스북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부산 및 경남지역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유지를 위한 페이스북 접속동기와 사회적 압

력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페이스북 사용후 대인관계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습관

적 이용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페이스북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관계유지를 위한 페이스북 접속동기와 사회적 압력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사용후 대인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페이스북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관계유지를 위한 페이스북 접

속동기와 사회적 압력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페이스북 사용후 대인관계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관계유지를 위한 페이스북 접속동기와 사회적 압력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페이스북 사용후 대인관계를

변화시켜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됨을 밝혔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페이스북 접속동기.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 페이스북 지속적 사용의도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sychological process in which Facebook access motivation impact upon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and continuance usage intention of Facebook,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420 college students in the Busan, and Gyeongnam provinces This research resulted in a 
number of key findings: First, Facebook access motivation of maintenance of social connec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Second, Facebook access motivation of social pressure 
from others had a positive influences on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Third, Facebook access 
motivation of habitual use had a positive influences on continuance usage intention of Facebook, Fourth,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mediates between Facebook access motivation of maintenance of social 
connection & Facebook access motivation of social pressure from others and continuance usage intention of 
Facebook, This study reveals that, Facebook access motivation of maintenance of social connection and 
Facebook access motivation of social pressure from others were a significant predictors of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and Facebook access motivation of maintenance of social connection and Facebook access 
motivation of social pressure from others indirectly affected continuance usage intention of Facebook through the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Key words :  Facebook access motivation,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change, continuance usage intention 
of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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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온라인 연결망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

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

망이라 할 수 있다. SNS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개인

적 관계를 넘어서 사회전반에 걸쳐 그 중요성과 영향력

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에 만들어진 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SNS인 페이스북

(Facebook)은 다른 SNS에 비교해서 사용자의 오프라

인 세계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1] 실명적 환경에서

대인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관계유지를 하도록 조

력한다. 특히 사회적 연결을 강조하는 페이스 북은 주

로 사회적 관계형성 및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SNS 이용동기는 오락, 관계유지, 사회적 보상, 사회

적 소속, 사람들 만나기[2], 관계 유지, 시간 보내기, 가

상 커뮤니티, 즐거움, 멋지게 보이기, 동료의식 높이기

[3], 자존감 추구, 오락,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추구, 자

기표현, 새로운 경향[4], 정체성, 콘텐츠 공유, 의사소통,

연결, 기대추구[5], 정체성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 유용

성, 친구와 교류, 친구정보검색, 여가선용, 인맥관리, 현

실도피, 동참하기, 외로움 탈피[6], 관계유지, 이미지 관

리, 타인탐색, 사회적 압력, 습관적 이용[7] 등 다양하

게 나타났다. 연구자에 따라 이용 동기에 조금씩 차이

가 있지만 정보추구, 오락, 대인관계 형성 및 친교라는

주요 요인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이용동기 중 관계유지[3], 소통관계유지[8], 오래된 옛

친구나 현재의 친구와 연락하는 등의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9]가 SNS의 주요한 이용 동기로서 나타나서 사람

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가 핵심적인 서비스[10]라고

여겨진다.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가장 큰 내적 동기는 친구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싶은 사용자의 욕구[11]로서 페이스북

사용은 사용자가 이전의 관계들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

으면 단명했을 관계를 공고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해준

다[12]. 다른 연구들에서는 페이스북 접속동기로서 지각

된 유희성, 싸이트의 명성, 규범적 압력, 진실성, 유용성,

사용의 편리함[13], 사회적 정체성과 응종[14], 지각된

유용성과 사회적 정체감[15] 등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내 SNS 이용자 중 60%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으며, 20대는 71.1%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이처럼 20대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이용이 확대됨

에 따라서 친구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 민감하고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생들[17]이 왜 페이스을 이용하는

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이 페이스북을 많

이 이용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이용동

기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용과 충족 접근에서는 미디어 이용자의 미디어 이

용 행위는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이라고 본다. 이용과 충족은 1940년대부터 다양한 매체

활용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18]. 이 접근에서는 사용자

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충족시키고자 매

체를 찾아낸다고 본다. 만약 선택한 매체가 지속적 사

용의 결과로 그들의 필요와 동기를 만족시키게 되면,

사용자는 다른 매체가 아닌 그 매체를 계속 사용할 것

이라 본다[19]. 이용과 충족연구에서는 특정 미디어 이

용에 대한 동기요인이 무엇이며, 동기요인이 어떻게 작

동하며, 동기요인에 따라 이용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연구하는데 주력한다[6].

마케팅 분야에서 최초의 사용이 아니라 지속사용에

중점을 두는데, 정보시스템 분야에서의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2 모델[20]에서는 사회적 영향요인

즉 상호작용,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IT 서비스의 지속

사용의도 선행요인으로 본다. 현장 연구에서도 SNS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21].

최근 우리 사회에서 SNS를 사용자가 증가하여 SNS

활동이 점차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하여 영향력을 확

대되고 있다. 따라서 SNS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SNS가 어떻게

친밀한 대인관계를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이론적 이해

는 초보수준이어서[22],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어

떻게 접속하고,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발전

시키고, 그 관계가 지속되는 지를 규명할 목적으로 미

디어 대한 이용과 충족 접근과 TAM2 모델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은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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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설적 모형

Figure 1. Hypothesized model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남에 소재하는 3개 대학에서 페

이스북을 이용하는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2017년 5

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것을 제외하고 420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성별로는 남학생이 179명

(42.62%), 여학생이 241명(57.32%)으로서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더 많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15명

(27.38%), 2학년이 120명(28.57%), 3학년이 115명

(27.38%), 4학년이 70명(16.67%)으로서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적었다.

2. 연구척도

본 연구의 척도는 페이스북 접속동기, 사용후 대인관

계 변화, 지속적 사용의도로 구성되어 있다..

1)페이스북 접속동기 척도

양혜승, 김진희, 서미혜[7]가 개발한 페이스북 이용

동기 척도 25문항(관계유지 5문항, 이미지 관리 5문항,

습관적 이용 5문항, 사회적 압력 5문항, 타인 탐색 5문

항)에, 홍상열과 오재철[5]이 개발한 소설네트위크서비

스 사용자 접속요인 중 6문항(Expert Search 3문항,

Content Sharing 3문항), 오승석[23]이 만든 페이스북

이용동기 중 정보탐색적 동기 4문항, Bonetti, Campbell

& Gilmore[2]이 사용한 온라인 접속동기 18문항 중 사

람들 만나기 3문항을 번안하여 총 38문항을 페이스북

접속동기로 사용하였다.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들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

까지의 5점 Likert척도 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페이스북 접속동기 척도에 대한 응답에 탐색적 요

인분석의 일종인 공통요인 분석을 적용하였다. 공통요

인분석 중 특수변량과 오차변량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

고 각 문항들내의 요인구조의 탐색에 목적이 있어서 주

축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을 하였고, 직각회

전(Vaimax)을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1차 요인분

석결과 요인의 고유치가 1이상인 것이 7개이지만,

Scree test에서 9번째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

타나서 8개의 요인의 상정이 가능하고, 이론적 근거에

도 8개가 바람직하여 요인의 수를 8개로 정하였다. 요

인의 수를 8개로 고정하여(각 요인당 2개의 문항꾸리미

작성)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잘 부합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χ2(76, N = 416) = 166.81, p<.001, TLI

= .960, CFI = .975, RMSEA = .054(90% 신뢰구간,

043-.065}. 요인의 수를 8개로 고정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및 본 연구에서 나타난 페이스북 접속동기

하위요인들의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2)사용후 대인관계 변화

한상연 등[20]이 개발한 페이스북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이 페이스북 이용후

의 대인관계 변화 문항들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척도 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후 긍정적인 대인관계 변

화가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사용후 대

인관계 변화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alpha)는 .77이었다.

3)지속적 사용의도

한상연 등[20]이 개발한 지속사용 의도 5문항과

Bonson, Escobar & Ratkai[24]가 개발한 페이스북 지

속적 사용의도 3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

들이 페이스북의 지속적 사용여부를 측정하는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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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항상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척도 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페이북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속적 사용의도 척도의 내적 신뢰

도 계수(Ch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하여 LISREL을 사용하여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측정변인

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문항들을 합산하는 기법(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를

2개가 되도록 하였다. 공변량 모형들의 부합 를 측정하

는 단일 지수가 없어서 전반적인 부합지수에 관한 다중

지표를 제시하기를 권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TLI(Tuker-Lewis Index or None Non-Normed Fit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가 .95이상이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가 .05이하이면 좋은 부합도를 가진 모형, TLI와 CFI가

.90〜.95이며 RMSEA가 .05〜.08이면 괜찮은 부합도를

가진 모형, RMSEA가 .08〜.10이면 보통 부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본다[25]는 기준에서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

하였다. 또한 공변량 구조모형의 자료에서 왜도

(skewness) > ∣3.0∣, 첨도(kurtosis) > ∣10.0∣인 경

우 정규분포를 심하게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Kline,

2005). 일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본 연구

의 척도들의 왜도(-.59〜.83), 첨도(-.21〜1.26)가 정규분

포를 벗어나지 않아서(표 3), 미지수 추정의 방법으로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1. 페이스북 접속동기와 사용후 대인관계변화 및 지

속적 사용의도 간의관계

표 3.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치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 관계넓히기 —

2. 타인탐색 .15** —

3. 관계유지 .56
***
.22
***

—

4. 사회적압력 .07 .29*** .19*** —

5. 습관적이용 .08 .30*** .14*** .28*** —

6. 이미지관리 .53*** .42*** .51*** .23*** .18*** —

7. 정보파악 .18*** .22*** .23*** .21*** .45*** .21*** —

8. 정보공유 .20
***
.18
***

.17
***
.19
***

.32
***

.32
***

.41
***

—

9. 대인관계

변화
.33*** .33*** .46*** .38*** .27*** .43*** .31*** .28*** —

10.지속적

사용
.19*** .20*** .32*** .26*** .30*** .23*** .31*** .18*** .43*** —

평균(M) 2.71 2.60 3.38 2.58 3.23 2.81 3.35 2.54 11.69 21.55

표준편차(SD .97 .86 .73 .86 .87 .93 .83 .87 3.39 5.83

왜도

(Skewness)
.01 .11 .73 .09 -.43 .05 -.52 .87 .05 .04

첨도

(Kurtosis)
-.59 -.13 .54 -.35 -.08 -.44 .34 .76 -.42 -.17

주. N = 420. *p<.05. **p<.01. ***p<.001

표 3에 제시돤 바와 같이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는 페

스북 모든 접속동기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r = .27, p < .001∼ r =.46, p < .001), 지속적 사

용의도도 페스북 모든 이용동기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 .18, p < .001∼ r =.43, p <

.001), 따라서 페이스북 이용동기가 강한 대학생들일수

록 사용후 대인관계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고 지속적으

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사용후 대인관계변화 및 지

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1) 모형검증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칠뿐만 아니라 사용후 대인관계변화를 통하여 간접적

으로도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본 연구의 가

설적인 모형은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125, N

= 416) = 270.19, p<.001, TLI = .952, CFI = .968,

RMSEA = .053(90% 신뢰구간, 044-.062}.

2)모형분석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그림

2와 표4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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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설적 모형의 구조경로

Table 4. Path Coefficients of the Hypothesized model

준거변인 표준화된 추정치(표준오차) 표준화된 추정치 고정지수 다중상관자승

예언변인 (Unstandardized(SE)) (Standardized) (t-value) (SMC)

사용후 대인관계변화 .53

관계 넓히기 -.01(.03) .03 -.44

타인탐색 .08(.05) .10 1.58

관계유지 .29(.06) .42 4.74**

사회적 압력 .15(.03) .27 4.84**

습관적 이용 .03(.04) .04 .67

이미지 관리 .04(.04) .09 1.13

정보파악 .07(.07) .07 1.02

정보공유 .10(.07) .11 1.34

지속적 사용의도 .32

관계 넓히기 .00(.07) .00 .06

타인탐색 .01(.11) .01 .14

관계유지 .22(.15) .14 1.47

사회적 압력 .04(.08) .03 .58

습관적 이용 .17(.08) .14 2.10*

이미지 관리 -.09(.08) -.08 -1.07

정보파악 .28(.15) .13 1.86

정보공유 -.12(.16) -.06 -.76

사용후 대인관계변화 .87(.20) .39 4.25**

그림 2. 구조 모형

Figure 2. Structural equation model

주. N = 416. *p<.05. **p<.01. ***p<.001

페이스북 접속동기 중 관계유지(β =.42, t = 4.74,

p < .01)와 사회적 압력(β =.27, t = 4.84, p < .01)이 페

이스북 사용후 대인관계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유지와 사회적 압력 페이

스북 접속동기가 강한 대학생들일수록 페이스북 사용

후 대인관계변화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페이스북 접속동기 중 습관적 이용(β =.14, t = 2.10,

p < .05)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페이스북을 습관적이고 재미

로 이용하는 대학생들일수록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페이스북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가 지속적 사용의도

(β  =.39, t = 4.25, p < .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페이스북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일수록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가설적 구조모

형이 사용후 대인관계변화 변량의 53%를, 페이스북의

지속적 사용의도 변량의 32%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페이스북 사용후 대인관계의 변화와

페이스북 지속적 사용의도가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의해서 매우 잘 예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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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관계유지 및 사회적 압력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지속적 사

용의도에 미치는 효과

Table 5. Total and Indirect Effects of Maintenance of Social

Connection and Social Pressure from Others on Continuance

Usage Intention of Facebook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관계유지 .14 .16
**

.30
**

사회적 압력 .03 .11** .14**

3. 관계유지 및 사회적 압력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사용 후 대인관계 변화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

치는 효과

페이스북 접속동기 중 관계유지 및 사회적 압력에

의한 동기가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와 지속적 사용의도

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주. *p<.05. **p<.01

페이스북 접속동기 중 관계유지 및 사회적 압력에

의한 동기가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와 지속적 사용의도

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

의 직접효과는 총효과 중에서 모형에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부분이며, 각 변인의 간접

효과는 총효과 중에서 모형에서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매개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관계유지 페이스북 접속

동기는 페이스북의 지속적 사용의도에는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β =.14, t = 1.47, p > .05),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42×.39) 간접적

으로도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6, t = 3.25, p < .01). 결국 관계유지 페

이스북 접속동기는 주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하여 사용

후 대인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30, t = 4.74, p < .01).

또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회적 압력에 의

한 페이스북 이용동기는 페이스북의 지속적 사용의도

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β =.03, t = .58, p

> .05),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27×.39) 간접적으로도 사용후 대인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1, t = 3.23, p < .01). 결

국 페이스북 사회적 압력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도

주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하여 사용후 대인관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4, t = 2.59, p

< .01).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어

떻게 접속하고,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발전

시키고, 그 관계가 지속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부산 및 경남지역 대학생 42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

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유지를 위한 페이스북 접속동기와 사회적

압력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페이스북 사용후 대

인관계변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된 페이스북 이용동기가 관계유지

[3], 소통관계유지[8], 오래된 옛 친구나 현재의 친구와

연락하는 등의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9]로서 사람 사이

의 관계 맺기가 핵심적인 서비스[10]라는 선행연구결과

들과 연결된다. 즉 대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접촉을 유지

하고 싶은 내적인 동기로 페이스북 활동을 시작하여[11]

실생활에서의 대인관계가 증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유지와 사회적 압력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

가 실생활에서의 대인관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

난 본 연구결과는 페이스북 사용이 사용자의 삶에 긍정

적으로 작용한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즉 관계유지와 사회적 압력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높은

사용자들일수록 페이스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 대인

관계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습관적 이용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페이

스북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를 사용하는 습관이 이루어지면

정기적으로 SNS를 사용할 것을 고려하게 되고, 지속적

사용의도를 갖게 돤다는 주장[27]과 습관이 지속사용의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강주희와 문

태수[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습관적 이용에 의해서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용자

들이 페이스북 사용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사용자가 페이스북을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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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머무르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휴식목적

이나 습관적 이용 등의 의례적 차원의 SNS 이용동기가

SNS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서[28] 페이스북의 습관적

사용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관계유지를 위한 페이스북 접속동기와 사회적

압력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사용후 대인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페이스북의 지속적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유지를 위한 페이스북 접속동기와 사회적 압력

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용후 대인관계의 변화가 매개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IT 서비스의

지속사용의도 선행요인으로서 사회적 영향요인 즉 상

호작용,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언급한 TAM2 모델[20]

과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충족시

키고자 매체를 찾으며. 만약 선택한 매체가 지속적 사

용의 결과로 그들의 필요와 동기를 만족시키게 되면,

사용자는 다른 매체가 아닌 그 매체 사용을 고수할 것

이라는 이용과 충족 접근[19]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결

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관계유지를 위한 페이스북 접속동기와 사

회적 압력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페이스북 사용

후 대인관계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

으며, 관계유지를 위한 페이스북 접속동기와 사회적 압

력에 의한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페이스북 사용후 대인

관계를 변화시켜 페이스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됨

을 밝혔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접속동기가 사용후 대인관

계와 지속적 사용의도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규명하

였는데, 사용자가 다양한 SNS 서비스에 접속할 때는

서비스마다 특별히 강한 접속요인을 가지고 있어서[5]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른 SNS에까지 적용시키

기는 제한적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SNS에 까지 적용가능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습관적 이용에 의해서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용자

들이 페이스북 사용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습관적 이용에 의

한 페이스북 접근이 부정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잠재적 부정적 결과변인들(예, 페이

스북 중독)까지를 포함한 연구를 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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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내용

요인부하량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7.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실다. .82

6. 새로은 사람을 알고 싶다. .81

8. 다양한 직업,취미,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알고 싶다 .80

10. 같은 직업, 취미,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알고 싶다 .80

9.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 인맥을 넓히고 실다 .78

11.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알고 싶다 .64

28. 다른 사람의 사샐활에 호기심이 발동한다 .81

29. 다른 사람의 인간관계가 궁금하다 .80

27. 다른 사람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다 .73

30. 다른 사람이 어떤 여가샐활을 하는지 알고 싶다 .69

31. 다른 사람의 관심사 무엇인지 알고 싶다 .63

25. 내 친구들이 대부분 사용하므로 이용한다 .78

26.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므로 나도 따라서 이용한다 .74

24. 페이스북을 나 혼자만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이용한다 .69

23. 이미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의 요청으로 이용한다 .68

22. 내가 속한 조직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므로 이용한다 .61

18. 특별한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이용한다 .86

19. 특별한 이유없이 재미로 이용한다 .85

17. 심심할 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용한다 .64

21.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된다. .54

20. 페이스북을 통해 시간을 보내고 싶다 .46

12.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다 .31 .75

13. 나의 관심사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좋겠다 .74
14.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싶다 .34 .69
15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62

16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주고 싶다 .30 .54 .34
2.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인맥을 유지하고 싶다 .75

5 내가 속한 단체의 사람들과 유대를 형성하고 실다 .34 .67
4. 다른 사람과 즐거운 상호작용을 하고 싶다 .34 .66
3. 직장이나 학업 등 일과 관련되어 맺어진 인맥을 유지하고 싶다 .32 .65

1.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45
37.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다 .75
35. 새로운 뉴스나 유행을 파악한다 .72

38. 지금 발생한 사건,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다 .70
36. 업무나 학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6

32. 외부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배포한다 64
33. 내 음악, 그림, 동영상을 공유한다 58
34. 필요한 콘텐츠를 이용한다 49

요인고유가(Eigen Value) 9.11 4.34 2.65 2.00 1.42 1.32 1.19 .76

요인설명량(% Variance Explained) 39.9 19.1 11.6 8.8 6.3 5.8 5.2 3.4

신뢰도(Cronbach Alpha) .92 .88 .84 .84 .83 .89 .82 .70

주. N = 416. 페이스북 접속동기 38문항을 주축요인분석과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시켜 얻어진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임. 요인 부하량이 진하게 표시되고 밑줄 친 문항들이 선정된 문항들임. 요인 1: 관계 넓히기, 요인 2: 타인

탐색, 요인 3: 관계유지, 요인 4: 사회적 압력, 요인 5: 습관적 이용, 요인 6: 이미지관리, 요인 7: 정보탐색, 요인 8:

콘텐츠 공유.

부록. 페이스북 접속등기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Appendix. Facebook Usage Motivation Items and Factor Loadings


